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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와 그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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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University students have been known as having a higher rate of problem drinking than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university freshmen may experience problem drinking from in-
creased occasions of frequent social gatherings at the first school year as they have increased time to freely 
use compared to the high school days. Problem drinking among university freshmen may be influenced by mul-
tiple factors.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problem drinking and to identify individual- 
and family-level factors associated with university freshmen's problem drinking. 
Methods: A cross-sectional, correlation study was conducted. Participants were 227 university freshmen 
(70 men and 157 women) under the parenting of mother and father from 10 universities in Seoul. The problem 
drinking was evaluated by using the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and 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for parenting behaviors were used. 
Results: The prevalence of problem drinking was 58.6% among university freshmen. An individual-level factor 
of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problem drinking (odds 
ratio, 0.94; 95% confidence interval, 0.91-0.96) among university freshmen. However, any of family-level fac-
tors including types of parenting behavior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problem 
drinking.
Conclusions: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may be a strong protective factor against university freshmen's 
problem drinking. University-based alcohol abstinence programs should comprise of nursing strategies includ-
ing the enhancement of abstinence self-efficacy at the first schoo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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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대학생의 문제음주율은 남학생은 23.3%로 성인 남

성 전체 21.2%보다 높으며, 여학생은 17.2%로 성인 여성 전

체 5.4%보다 월등히 높다.1) 1회 10잔 이상 음주하는 비율 

또한 남학생이 44.1%, 여학생 32.8%로 성인 남성과 여성 인

구집단의 음주율보다 월등히 높다고 보고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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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넘어가는 과도기로, 부모의 통제

를 벗어나 음주를 접하게 되는 시기이다.2) 특히 국내 대학

신입생의 경우 학년초 각종 학교 내외부 행사를 통해 잦은 

음주, 폭음 및 강제음주 등의 문제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3)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편

이고, 대학생을 위한 알코올 판촉행사에 관대하여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이 만연해있다.3) 이러한 환경은 대학입학 초

기의 신입생이 문제음주에 노출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문제음주는 건강과 대인관계의 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사고

와 폭력과 같은 문제행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신입생 단

계에서 문제음주의 원인을 찾아 이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신입생은 학업, 대학적응 혹

은 친목을 목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모임이 조성되는 시기이

다. 따라서 이러한 모임을 지역사회간호사는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보건교육과 같은 절주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문제음주에 영향하는 개인수준요인은 연령, 성별, 부모와 

동거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와 절주 자기효능감 등이 제시

되고 있다.3-5) 대학신입생의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 대학신입생이 문제음주를 더 많이 하며, 부모와 동거

하는 대학생의 경우 문제음주를 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3,4) 절주 자기효능감은 고위험 음주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자신감을 의미한다.5) 대학생의 

개인수준요인으로 절주 자기효능감은 문제음주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7) 남녀 대학생 1,137명을 

대상으로 음주행위와 관련된 결정요인을 조사한 연구에 따

르면, 절주실천을 유지하거나 과음경험이 없는 대학생에서 

절주 자기효능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

다.6) 유사하게, 음주 상황에서 금주할 수 있는 자신감이 높

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더 낮았다고 보고되었다.7) 한편, 전
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행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

면,1) 남학생은 예체능 계열에서, 여학생은 자연·공학 계열에

서 문제음주율이 높다고 보고되었으므로 대학생의 전공 또

한 문제음주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수준요인 이외에도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부모

의 직업과 양육행동 등과 같은 가족수준요인 또한 문제음주

와 연관성이 있다.8-10) 대학신입생이 포함되는 초기 성인기

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문제음주에 영향하는 것으

로 제시되고 있다.8,9) 평균 연령 20세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

로 수행한 연구
8)
에 따르면, 부모가 의무 교육만 받은 경우, 

가구소득이 평균보다 적은 경우 성인 남성의 음주량이 적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모가 비육체 노동자

(non-manual)인 초기 성인이 음주를 더 자주 한다고 보고되

었다.9)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10) 양육행동은 자녀의 태도, 신념 혹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양육을 목적으로 부모가 수행하는 특정 

맥락에서 이뤄지는 행동을 의미한다.10) Baumrind11)
에 따르

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크게 민주적, 권위적, 허용적 유형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민주적인 태도

를 보이며 심리적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부모는 자녀의 건강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2) 문제음주

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이 양육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음주에 영향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13-15) 국내 남녀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

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문제음주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이 

결여되고, 거부적이며, 과보호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회피

중심 스트레스 대처를 많이 하여 문제음주를 더 많이 보인

다고 보고하고 있다.14) 국외에서도 미국대학생 419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권위적인 어머니 아래에서 성장

하였을 경우 간접적으로 자기 은폐 및 충동성으로 인해 문

제음주와 과음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15) 따라서 성

인기에 진입한 대학신입생이지만,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받

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부모의 양육행동이 대학

신입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문제음주와 관련하여 개인수준요인

과 가족수준요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없었으며, 더
욱이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대학교기반 절주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신

입생은 가장 적절한 인구집단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인구집

단을 대상으로 절주사업을 하는 데에 주요한 요인을 포괄적

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

는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율을 규명하고, 대학신입생의 개

인수준요인과 가족수준요인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개인수준요인과 가족수준요인

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상관관

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참여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10개 대학교 1학
년에 재학 중이고 양부모가정에 속한 대학신입생 227명이

다. 현재 알코올 사용장애 이외의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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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문

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양부

모가정에 속한 대학신입생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표본크기 산출은 G*power 3.1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양측검정,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5, 
odds ratio (OR) 1.55로 계산하였을 때, 로지스틱 회귀분석

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205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탈락률을 10%로 고려하여 총 226명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227명(남학생 

70명과 여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3. 연구 도구

1) 문제음주

문제음주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16)

에서 개발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를 대한보건협회

17)
에서 번안한 

한국어판 AUDIT (AUDIT-K)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음주 정도, 알콜의존, 유해음주의 3개 하위영역과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제음주 기준은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는 AUDIT-K의 문제음주자 선별 기준점을 적용

하였다.1,3,18) 즉, 본 연구에서는 AUDIT-K 점수가 8점 이상

인 경우를 문제음주로, 7점 이하인 경우를 비문제음주로 정

의하였다. 대학생의 음주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AUDIT-K
를 활용한 선행연구

19)
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

pha 0.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5였다.

2) 개인수준요인

개인수준요인에는 연령, 성별, 전공, 부모와 동거 여부, 주
관적 건강상태와 절주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였다. 연령의 경

우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조사한 후, 참여자의 평균 연령(만 

19.9세)을 고려하여 20세 미만과 20세 이상인 경우로 연령

군을 분류하였다. 전공은 참여자가 전공을 기입하도록 하

고, 이를 보건관련학과(의학과, 간호학과, 보건학과, 약학과, 
한약학과)와 그 외의 학과로 범주화하였고, 부모와 동거 여

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주관적 건강상

태는 ‘매우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
강하지 못하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로 조사하였으

며, ‘매우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는 주관적 건강상

태를 ‘좋다’로,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하다’, ‘매우 건강하

지 못한 편이다’는 ‘나쁘다’로 범주화하였다. 절주 자기효능

감은 DiClemente 등
5)
이 개발한 절주 자기효능감 척도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를 Park20)
이 수정·보

완한 절주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음주

를 하게 되는 상황 즉, 부정적 정서, 사회적 압력, 신체적 고

통, 금단 및 갈망 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개 

문항으로 ‘전혀 자신 없음’ 1점부터 ‘매우 자신 있음’ 5점까

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절주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93이었다.

3) 가족수준요인

가족수준요인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연구 참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을 각각 조사

하여, 부모 모두 전문대 졸업 이상일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누었다. 부모의 직업은 참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

을 각각 조사하여, 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참여자가 

실수령액을 기입하도록 한 후, 이를 400만 원 이상과 4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Baumrind11)

의 부모의 양육태도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21)

를 Kim과 Lee22)
가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번역 및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민주적(authoritative), 권위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유형의 세 가지 양육행동에 대해 각 10문
항씩, 총 30문항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

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부모의 세 가지 양육행동에 대한 점수를 각각 3분위

(tertile)로 분류하였다. 1분위는 각 유형의 양육행동 점수가 

가장 낮은 약 33.3%이며, 3분위는 점수가 가장 높은 약 

33.3%를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1-0.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65-0.67이었다.

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저자 소속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IRB No. 2019-0235-01).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0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서울특별시 S구에 소재하는 10개 대학

교의 학생 게시판 혹은 온라인(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혹은 

이메일)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여 연구참여를 원하는 참여

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연구참여를 원하는 참여자는 온라인

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

었다. 설문조사는 모아폼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화된 설문

조사이며, 설문은 약 30분 소요된다. 또한,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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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Total (n=227) Problem drinking (n=133) Non-problem drinking (n=94)

Individual-level factor

Age, y 19.9±1.1 19.9±1.2 19.8±1.1

<20 105 (46.3) 59 (56.2) 46 (43.8)

≥20 122 (53.7) 74 (60.7) 48 (39.3)

Gender

Men 70 (30.8) 45 (64.3) 25 (35.7)

Women 157 (69.2) 88 (56.1) 69 (43.9)

Academic major

Health 21 (9.3) 11 (52.4) 10 (47.6)

Non-health 206 (90.7) 122 (59.2) 84 (40.8)

Living with parents

Yes 129 (56.8) 73 (56.6) 56 (43.4)

No 98 (43.2) 60 (61.2) 38 (38.8)

Self-rated health

Good 204 (89.9) 117 (57.4) 87 (42.6)

Bad 23 (10.1) 16 (69.6) 7 (30.4)

Family-level factor

College educated parents

Yes 142 (62.6) 79 (55.6) 63 (44.4)

No 85 (37.4) 54 (63.5) 31 (36.5)

Employed parents

Yes 145 (63.9) 83 (57.2) 62 (42.8)

No 82 (36.1) 50 (61.0) 32 (39.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400 186 (81.9) 109 (58.6) 77 (41.4)

<400 41 (18.1) 24 (58.5) 17 (41.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stistic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통
계적 유의성은 양측검정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구체

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학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절주 자기효능감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및 범위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신

입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

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OR와 95% con-
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조모델(crude model)은 개인수준요인과 가족수준요인의 각 

변수만을 투입하였으며, 보정모델(adjusted model)에서는 

개인수준요인과 가족수준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였

다.

결 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개인수준요인 중, 대학신입생의 평균 연령은 만 19.9세였

고, 보건관련학과는 전체의 9.3%를 차지하였다(Table 1). 부
모와 함께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는 전체의 56.8%였다. 가족

수준요인을 나타내는 부모의 교육수준(부모 모두 전문대 졸

업 이상), 부모의 직업(부모 모두 직업 있음), 월평균 가구소

득(400만원 이상)은 각각 전체의 62.6%, 63.9% 및 81.9%였

다. 

2. 문제음주율

연구참여자인 대학신입생의 58.6%는 문제음주를 보였으

며, 남학생에서 64.3%, 여학생에서 56.1%를 보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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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revalence of problem drinking among freshmen 
by gender (n=227).

Characteristic Total (n=227) Problem drinking (n=133) Non-problem drinking (n=94)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72.9±15.9 68.0±15.2 79.9±14.3

Parenting behaviors

Mother-authoritative 35.3±6.2 35.3±6.4 35.2±6.1

T1 74 (32.6) 38 (51.4) 36 (48.6)

T2 75 (33.0) 51 (68.0) 24 (32.0)

T3 78 (34.4) 44 (56.4) 34 (43.6)

Mother-authoritarian 26.4±7.3 26.2±7.4 26.6±7.3

T1 78 (34.4) 44 (56.4) 34 (43.6)

T2 65 (28.6) 42 (64.6) 23 (35.4)

T3 84 (37.0) 47 (56.0) 37 (44.0)

Mother-permissive 33.9±5.9 33.7±6.1 34.0±5.6

T1 79 (34.8) 47 (59.5) 32 (40.5)

T2 66 (29.1) 39 (59.1) 27 (40.9)

T3 82 (36.1) 47 (57.3) 35 (42.7)

Father-authoritative 34.4±6.9 34.2±7.1 34.7±6.6

T1 80 (35.2) 46 (57.5) 34 (42.5)

T2 69 (30.4) 42 (60.9) 27 (39.1)

T3 78 (34.4) 45 (57.7) 33 (42.3)

Father-authoritarian 26.4±7.5 26.3±7.8 26.4±7.2

T1 73 (32.1) 40 (54.8) 33 (45.2)

T2 71 (31.3) 46 (64.8) 25 (35.2)

T3 83 (36.6) 47 (56.6) 36 (43.4)

Father-permissive 34.3±6.3 34.3±6.5 34.3±6.0

T1 67 (29.5) 43 (64.2) 24 (35.8)

T2 82 (36.1) 47 (57.3) 35 (42.7)

T3 78 (34.4) 43 (55.1) 35 (44.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bbreviation: T, tertile.

Table 2. The level of study variables 

남학생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문제음주율을 보였지만, 남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연구참여자의 연구변수 수준

대학신입생의 절주 자기효능감은 문제음주군과 비문제

음주군에서 각각 평균 68.0점과 79.9점으로, 비문제음주군

에 비해 문제음주군에서 낮은 절주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였

다(Table 2). 부모의 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권위적인 양육행

동 점수가 중간 그룹(2분위)에 해당하는 참여자에서 가장 

높은 문제음주율(64.6%)을 보였다. 

4.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조모델에서 개인수준요인 중 절주 자기효능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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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OR (95% CI)

Crude model Adjusted modela

Individual-level factor

Age, y

<20 Reference Reference

≥20 0.83 (0.49-1.41) 1.34 (0.72-2.51)

Gender

Men Reference Reference

Women 0.71 (0.40-1.27) 0.56 (0.28-1.12)

Academic major

Health Reference Reference

Non-health 0.76 (0.31-1.86) 0.60 (0.22-1.65)

Living with parents

Yes Reference Reference

No 1.21 (0.71-2.07) 0.99 (0.53-1.86)

Self-rated health

Good Reference Reference

Bad 1.70 (0.67-4.31) 1.33 (0.44-4.01)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0.95 (0.93-0.97)b 0.94 (0.91-0.96)b

Family-level factor

College educated 
parents

Yes Reference Reference

No 0.72 (0.41-1.25) 0.61 (0.32-1.15)

Employed parents 

Yes Reference Reference

No 0.86 (0.49-1.49) 0.87 (0.46-1.65)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400 Reference Reference

<400 1.00 (0.50-1.99) 1.28 (0.55-2.94)

Parenting behaviors

Mother-authoritative 

T1 Reference Reference

T2 2.01 (1.03-3.92)b 2.49 (0.97-6.42)

T3 1.23 (0.65-2.32) 1.47 (0.45-4.83)

Mother-authoritarian

T1 Reference Reference

T2 1.41 (0.72-2.78) 1.23 (0.42-3.59)

T3 0.98 (0.53-1.83) 1.06 (0.31-3.65)

Mother-permissive

T1 Reference Reference

T2 0.98 (0.51-1.91) 1.10 (0.43-2.78)

T3 0.91 (0.49-1.71) 1.71 (0.57-5.15)

Table 3. Associations between individual- and family-level 
factors and problem drinking among freshmen (n=227)

Characteristic
OR (95% CI)

Crude model Adjusted modela

Father-authoritative

T1 Reference Reference

T2 1.15 (0.60-2.22) 1.26 (0.48-3.32)

T3 1.01 (0.54-1.89) 1.42 (0.39-5.13)

Father-authoritarian

T1 Reference Reference

T2 1.52 (0.78-2.97) 1.12 (0.38-3.27)

T3 1.08 (0.57-2.03) 0.90 (0.23-3.50)

Father-permissive

T1 Reference Reference

T2 0.75 (0.39-1.46) 0.70 (0.24-1.99)

T3 0.69 (0.35-1.34) 0.51 (0.14-1.88)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T, tertile. 
aAdjusted model for all of individual- and family-level factors listed 
in Table 3.
bSignificant results.

Table 3. Continued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양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이 있었다(OR, 0.95; 95% CI, 0.93-0.97) (Table 3). 그러나 

개인수준요인 중 연령, 성별, 전공, 부모와 동거 여부 및 주

관적 건강상태는 문제음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조모델에서 가족수준요인,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를 포

함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문제음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련성이 없었다. 
둘째, 보정모델에서 개인수준요인과 가족수준요인을 모

두 투입했을 때, 조모델과 마찬가지로 절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adjusted 
OR, 0.94; 95% CI, 0.91-0.96) (Table 3). 그 외 개인수준요인

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가족수

준요인 또한 조모델에서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개인수준요인과 가족수준요인

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를 개선하기 

위한 절주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율은 58.6%이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제음주율은 각각 64.3%과 56.1%였다. 본 연구

와 동일하게 AUDIT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신입생

의 문제음주율은 40.0% 수준이며,3) 
남성와 여성 대학신입

생의 문제음주율은 각각 57.8%와 51.0% 수준이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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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 선행연구
1,3)

에 비해 본 연구 결과에서 문제음주율

이 높게 나타난 것은 참여자의 월간음주율의 차이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전국 대학생에 대한 대표성 있

는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한 Ju 등1)
의 연구에서는 대학신입

생의 월간음주율과 문제음주율이 각각 75.0%와 57.6%였으

나, 일 대학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Kim3)
의 연구에

서는 참여자의 월간음주율과 문제음주율이 각각 65.6%와 

40.0%였다. Kim3)
의 연구에 비해 Ju 등1)

의 연구에서 대학신

입생의 월간음주율이 높고 문제음주율 또한 높은 것을 고려

하면, 선행연구
1,3)

에 비해 본 연구의 참여자인 대학신입생의 

월간음주율이 다소 높았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추

후 연구에서는 대학신입생의 월간음주율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국내 성인에 비해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율이 높고, 대학신입생의 경우 신입

생 환영회, MT, 동아리 행사 등으로 인해 문제음주율이 증

가하므로
1,3)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문제음주를 개선하기 

위한 절주사업이 필요하다. 
개인수준요인 중, 성별은 문제음주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음주행동과 건강

생활실천을 분석한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3) 선행연구
3)
에

서는 여성보다 남성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 수준이 1.92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여학생의 음주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문제음주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1) 
남녀에 상관없이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관련된 개인수준요인인 절주 

자기효능감의 경우, 본 연구에서 문제음주에 영향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주 자기효능감이 문제음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였다.6,7) 보건복지계열 학과 대학생 538명을 대상으로 분석

한 Yang과 Yoon23)
은 절주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문제음

주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Ryu 등24)
은 대학생 폭음 집

단에서 절주 자기효능감이 음주동기를 매개하여 문제음주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Lee와 Son7)
의 

연구에서도 문제음주 수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절주 프로

그램을 적용한 결과, 음주 상황에서 알코올이 주는 즉각적

인 만족감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고 자기통제능력을 증가시

켜 문제음주를 개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절주 자기효능감은 직간접적으로 문제음

주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

므로 절주 자기효능감은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를 감소시

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절주 자기효

능감을 강화시킴으로써 대학신입생이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문제음주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수준요인은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초기 성인기의 문제음주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

임에도 불구하고,15,25) 본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과 문제음주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

육행동이 대학생의 음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한 연구
15)

에서는 아동·청소년기에 어머니의 권위적인 양

육행동이 문제음주와 과음에 간접적으로 영향한다고 보고

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권위적인 양육행동 

점수가 낮은 그룹에 비해 높은 그룹에서 대학신입생의 문제

음주 위험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가 상이한 것은 대학신입생

에게 Kim과 Lee22)
의 부모의 양육행동 도구를 적용한 것에

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대학신입생은 후기 청소년기 혹

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최근 청소년이 성인기

로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추세이며, 부모의 양육

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끝나지 않고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에도 부모는 계속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부모의 양육행동을 확

인할 수 있는 Kim과 Lee22)
의 도구를 대학신입생에게 적용

하였다. 하지만 대학신입생에 대한 현재 부모의 양육행동은 

문제음주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추

후 연구에서는 현재보다는 아동·청소년기의 부모의 양육행

동을 측정하여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와의 관련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이 문제음주에 직접적으로 영향하기보다는 충동성, 대학생

활 음주 중요성 인식, 자기 은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

음주에 영향한다고 제시하였는데,13,15)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와 관련된 다수의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여 선행연구

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후속 연

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문제음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수준요인인 절주 자기효능감이 확인되었으며, 가족수준요

인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신입

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경우, 
본 연구와 같이 개인수준요인과 가족수준요인을 고려하여 

다수준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

운 실정이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음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
27)

에서도 가족과 환경수준

요인에서는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확인되지 않았

으며, 개인수준요인인 음주 거절 효능감이 문제음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6,7)

에서 절주 

자기효능감이 문제음주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

었으므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절주 자기효능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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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교기반 절주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하나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국

의 대학신입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는 남성에 비해 여성 대학신입생이 약 2배 많아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행동 도구의 신뢰도가 낮으므

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정확하게 측

정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에 영향하는 요인을 

개인수준요인과 가족수준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학신입생의 경우 가족수준요인보다는 개인수준요인

인 절주 자기효능감이 문제음주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교기반 절주사

업을 개발 시, 절주 자기효능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 모두에서 개인수준요인인 절주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는 부모

의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족수준요인에 의존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 개

선을 위한 대학교기반 지역사회 절주사업에 신입생의 개인

수준요인인 절주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지역사회간호전

략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처럼 대학신

입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수준으로 분석

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문제음주에 영향하는 요인을 광범위

한 수준(예: 지역사회 수준, 정책적 수준)으로 규명하는 반

복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요 약

연구배경: 국내 대학생의 문제음주율은 성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신입생은 입학 초기에 고등학교 

시절에 비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각종 모임, 행사 등으로 인해 문제음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음주 행동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문제음

주율을 규명하고, 개인수준요인과 가족수준요인이 대학신

입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횡단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10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양부모가정에 

속한 대학신입생 227명(남학생 70명과 여학생 157명)을 연

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문제음주는 한국어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로 측정하였으며, 절주 자기효능감은 절주 자

기효능감 척도를,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 도구

를 사용하였다.
결과: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율은 58.6%였다. 개인수준 

요인으로서 절주 자기효능감은 대학신입생 모두에서 문제

음주와 연관성이 있었다(OR, 0.94; 95% CI, 0.91-0.96). 하
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족수준요인은 대학신입

생의 문제음주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결론: 개인수준요인으로서 절주 자기효능감은 대학신입

생의 문제음주에 영향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대학신입

생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학교기반 지역사회 절

주사업에 신입생의 개인수준요인인 절주 자기효능감을 강

화시키는 지역사회간호전략이 대학교 신입 당시에 포함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심 단어: 대학생의 음주, 절주, 자기효능감,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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